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민영실손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어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창우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포괄수

가제(DRG)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정부의 진료비 적정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동 사업은 4차례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지

금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금

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 당연히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입원

진료비의 비급여부문까지 보장하므로 환자 부담이 7개 질병군에서 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들은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

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 박탈,

고난도 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피 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의료계와 정부의 주장을 토대

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

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포괄수가제의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실손보

험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둘

2012. 7.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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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셋째,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공

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면,해외 의료서비

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고,동 서비스를 담

보로 하는 보험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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